
해조류에서 바이오에탄올 추출
전라남도, 인도네시아에서 코토니 시험양식 … 바이오디젤 생산 가능

전라남도가 인도네시아에서 해조류 대량양식을 추진한다.

전라남도는 2009년 체결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Sulawesi)와의 자원개발 협약에 따라 열대 해조류인 코토니

(Cottonni) 제2차 대량양식 기술개발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1월7일 발표했다.

코토니는 열대 식용 해조류의 일종으로 바이오에탄올(Bio-Ethanol) 성분의 함량이 높아 바이오디젤 연료 생

산에도 이용이 가능한 대체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연간 1회 정도밖에 수확할 수 없어 경제성이 떨어지나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1차 시험양식 결

과 연중 5-6회 수확이 가능해 대량생산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남도는 2차 양식 후 일부 시료는 국내로 들여와 경제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본격적인 대량양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코토니가 바이오매스(Biomass) 효율이 좋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먼저 연구개발을 시작하고 민간기업이 뒤를 이어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 조선대와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등과 함께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할 것

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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